
  자연과학 분야 논문이란 이학, 공학, 의학 및 농수산학 분야 등의 자연 과학 연구에서 주로 
쓰는 논문을 가리킨다.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에 비해 서술 방식
과 양식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길이에 있어 인문․사회과학 논문의 10분의 1정도에 그칠 정도로 짧다. 노벨상을 받은 
왓슨의 DNA 이중나선구조에 관한 논문이 약 9백 단어에 불과했다는 것은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분량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길이가 짧은 것은 한 논문에서 다루는 분
야와 주제가 지극히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과학 분야 논문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에 비해 간단 명료한 기술이 이루어
진다. 이는 기술의 객관성이나 명시성을 중요시하여 장황한 설명보다는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
나 기호, 수식 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에 비해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의 대상이 갖는 특성 상 불가피한 일이다. 실험과 관찰은 재현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논문의 타당성이나 독창성이 용이하게 검증되기도 한다. 따라서 명확하게 독창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논문은 자연계 논문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자연과학 분야 논문에서 인용한 문헌에 대한 표시에는 일반적으로 번호 체계를 사용한다. 
곧 본문 안의 인용한 부분에 [1], [2] 등과 같이 인용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붙인다. 이렇
게 본문에 일련 번호로 표시된 인용 문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논문 끝에 첨부하는 참고 문
헌 목록에 나타나게 되는데, 반드시 인용 번호 순으로 적는다. 이는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본
문 인용 방식에서 일련 번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용 문헌 목록의 구성 요소는 번호, 필자명, 학술지나 단행본의 이름, 권(호)수, 페이지 및 
연도 표시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참고 문헌 목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련 번호가 
있고, 연도 표시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점에서 필자 연도 체계와는 다르다.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인용 문헌 목록에서는 흔히 학술지명을 간단히 줄여서 표기한다. 예
를 들어 Physical Review는 Phys. Rev.라 쓰며, Chemical Review는 Chem. Rev.와 같이 
쓰는 것이 관용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약호를 잘 익혀 사용해야 한다. 권(호)의 번호는 대체
로 고딕체로 적고, 연도는 괄호 안에 넣는다. 책 이름이 나타난 경우에는 논문 제목은 쓰지 
않는다. 영문 문헌의 경우 단행본이나 책의 제목은 이텔릭체로 적는다. 
분야에 따라서는 위의 방식과는 달리 인문․사회 계열에서처럼 필자 연대 체계를 활용하는 경
우(지질학, 자원 환경 등)도 있으며, 저자명이나 연도 표시 방법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
기도 한다. 아래에 일반적인 자연계 논문 인용 표시 양식을 보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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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 분야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은 앞에서 언급한 인용 문헌 목록이 된다. 따라서 인
문․사회계 논문과 달리 참고 문헌 난에 문헌의 인용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 번호가 표시되며, 
인용 면 수도 나타나게 된다. 
  수학, 물리학 등의 논문 작성에서는 기호, 수식 등이나 특수한 문자들의 처리를 위해 라텍
스, 암스텍스, 레브텍스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분야별
로 논문을 정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집필자가 이 양식에 맞추어 
제목, 항목, 주석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목록 또한 이들 프로그램 사용 시
에는 자동으로 정리되어 나타나게 된다. 
  아래에 자연과학의 분야별 참고 문헌 표시 방법을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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